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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210190 영어영문학과 이연정

 2023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영국, 프랑스,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처음

으로 혼자 여행을 가는 거라, 설렘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. 숙박부터 여행 계획까

지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. 출발 전까지도, 그리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실감 나

지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짧다면 

짧고, 길다면 긴 3주였지만 여행 과정 속에서 ‘나’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먼 국

가의 여행에 대한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한, 이번 유럽여행을 통해 혼

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

2023.08.06. ~ 2023.08.13. : 영국 런던

 

     

 영미문화 수업에서 예시로 나왔던 근위병 교대식을 보고 왔습니다. 근위병은 절대 움직여

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, Horse Guards Parade 앞 말을 타고 있던 근위병이 실제로 미동

도 없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. 우연히 지나가다 본 군악대 근위병도 보았는데, 악기를 

연주하는 중에도 발 각도를 서로 맞추며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



영국식 숙소에서 머물며 주거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, 실제로 현지인이 거주하는 곳이었기

에 영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 좋았습니다. 영어 회화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, 대화하

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. 또한, 대화를 통해 영어음성음운론에서 배운 영국과 미국 영어 발

음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, 그중에서도 ‘t’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과 ‘r’ 발음을 거의 하지 

않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외국인과 말하는 것 자체에 

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, 두려움을 허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를 계기로 여

행 동안 길을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고, 먼저 말을 걸기도 하

였습니다. 

 



‘위키드’라는 뮤지컬도 감상하였는데, 한국과 뮤지컬 관람 문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올 수 

있었습니다.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 것 등,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

있었습니다. 영어를 전부 알아듣는 것은 어려웠지만, 영어로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

경험이 되었습니다. 

   

         

영국박물관, 내셔널갤러리,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. 다른 

나라에서 여러 국가의 작품을 보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. 



 

‘세븐시스터즈’라는 해안 절벽을 보고 왔습니다. 비가 자주 오는 런던 날씨 탓에 흐리고 추

운 날씨에 방문하였지만, 흐린 날씨 속에서도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비 오는 

날씨도 런던의 날씨 특징을 느끼고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2023.08.14. ~ 2023.08.17. : 프랑스 파리

    

    



2023.08.15. ~ 2023.08.26. : 스위스 

  

   

  

파리와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만난 한국인분들에게 혼자 여행 왔다는 것에 많은 응원을 받으

며 다녔습니다. 또한, 스위스에서 처음 해보는 액티비티, 하이킹은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

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경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. 하이킹하며 만난 외국인과 친구가 된 

것, 길 잃어버린 외국인을 도와준 것, 나라별로 현지인이 사는 곳에 투숙하며 지낸 것 등 즐

겁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. 

 이번 여행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도 탐방하고 싶은 계기가 생겼고, 먼 국가 방문의 두려움

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. 외국인과의 대화에도 이전보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회화 공부의 



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. 또한, 평소에 관심 없었던 사진과 미술에 흥미가 생기는 계기가 되

었습니다.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어 저를 이해하는 데에 도

움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이 기억을 자주 떠올릴 것 같습니다. 


